
웹사이트를 분석하고, 사이트의 문제를 도출해내다



세종문화회관 홈페지 현재모습 분석



리뉴얼 필요 의견 이유

1. 레이아웃이 복잡하고 하나의 섹션 및 요소가 지나치게 큰 넓이 및 길이를 차지

함, 요소 및 섹션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함

2. 소식/티켓소식/알림/섹션 제목이 없는 프로그램 안내 섹션까지 지나치게 세

분화 되어있고 난잡함. 콘텐츠 배치 및 조정이 필요할 소지가 있음.

3. 불명확한 사용자 행동유도(CTA)(CTA가 여러 사용자 목적과 콘텐츠에 분산

되어 있어,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는 다음 행동을 빠르게 파악하기 어려울 가

능성이 있다.)



무엇을 하는 조직이고 무엇을 
제공하는가

1. "세종문화회관" 이라는 <재단법인> 형태의 기관이다.

2. 일반적인 상업 기업이 아니라, "문화예술 콘텐츠와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기관".

한문장 요약: "문화시설을 운영하며, 자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예

술기관이다.

업종·분야: 문화예술·공연시설 운영

제공하는 것: 문화시설운영 및 문화서비스(공연/전시/기타)

A: 문화 즐길거리(콘텐츠&-프로그램) 제공(공연/전시/기타)

B: 문화시설운영(공연장/전시장/기타)

주요 이용자: 문화예술행사 관람 일반시민 / 시설 대관 이용자



무엇을 하는 조직이고 무엇을 
제공하는가

A: 자체 문화예술 프로그램(B2C 성격)

세종문화회관이 직접 기획·제작하거나 산하 예술단을 통해 제공하는 프로그램(공연·전시·교육)

B: 외부 개인·단체를 위한 시설 대관(B2B 성격)

공연·전시·행사 등을 목적으로 외부 개인·단체에 시설을 제공(공연장·전시공간 등)

사용자 분류 (일반인이냐B2C or 기업단체냐B2B)

일반 관객  대관 이용자

1. 공연을 그저 보러 세종문화회관에 오는 사람(티켓은 세종문화티켓이든 NOL이든 예매)

2. 세종문화회관의 시설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기업·단체 등)



본 사이트 주 이용자는?

A. 세종문화회관의 문화예술 콘텐츠와 공식 정보를 이용하려는 일반 이용자

  - 공연·전시·교육·시즌 프로그램 등을 찾는 자

  - 회관의 소식·콘텐츠(이벤트·뉴스레터)를 확인하는 자

  - 멤버십 등 자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

  -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참여하려는 일반 시민

B. 세종문화회관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외부 개인·단체

  - 공연·전시·행사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기업·기관·단체 등의 담당자

주요 유형
  - 개인 관람객 — 개인 또는 소규모로 공연·전시 등을 이용
  - 단체관람 담당자 — 학교·기업·기관·단체 등을 대표하여 단체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신청
  -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자 —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



본 사이트 주 이용자는?

타깃을 볼 때의 추가 관점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과 실제 서비스(콘텐츠, 프로그램)를 이용하는 사람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 개인 관람: 사이트 이용자 = 예매자 = 관람자

  - 단체관람: 사이트 이용자·신청자 ≠ 실제 관람자일 수 있음

  - 시설 대관: 사이트 이용자·대관 담당자 ≠ 이후 공간을 이용하는 공연/행사의 관객



본 사이트의 목적은?

A: 문화예술 프로그
램을 쉽게 탐색하고 
예매·신청할 수 있도

록 하는 것

B: 시설 대관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관 신청으로 연결

하는 것
C: 회관의 문화예
술 활동과 소식을 
알리고 이용자와 
지속적 관계를 형

성하는 것

하위목적
A/B/C

<확인하고자하는것: "문화예술 프로그램 
→ CTA: 탐색·예매·신청">

<확인하고자하는것: "시설 대관 → CTA:   
정보 확인·대관 신청">

<확인하고자하는것: "자체/비자체 서비스·소식 → CTA: 관
심·재방문·관계 형성">

A

B

C



사이트의 히어로 분석

5. 메인화면(Hero) - 처음 들어갔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가"?

Hero → 주로 B2C 이용자의 프로그램 탐색에 영향

대관 정보/CTA → B2B 이용자에게 중요

공식 소식·멤버십 → 일반 이용자와 재방문 이용자에게 중요

경험추론
- 과도한 인지 부하
   서로 다른 4개의 공연 정보가 동시에 노출되어 사용자가 여러 정보를
   동시에 비교·처리해야 하므로 인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사이트의 히어로 분석

시선의 분산, 명확한 초점 부재

- “어떤 정보, 먼저 읽고 처리해야 할지 몰라” -> “Hero에서 시각적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

   4등분 되어 있어 시선이 길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공연도 강렬하게 기억에 남지 않음.

   Hero 섹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어려움. "가장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함"

   

   "세종문화회관 사이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

   "그런데 Hero에서 4개 프로그램이 동일한 수준으로 경쟁하면,"

   "프로그램을 발견시키는 데는 성공하지만, 무엇을 우선적으로 탐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내하지 못할 가능성 있음"



사이트의 히어로 분석

선택지의 분산 ※ 일반 이용자(B2C)의 관점에서 분석

   서로 다른 공연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살펴볼지 판단해야 하는 과정이 추가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프로그램 탐색 및 정보 확인이라는 목적을 실행하기까지의 인지적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콘텐츠 흐름은 어떠한가?

사실분석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구성되어있다)

   - 상단에서는 공연·전시·시즌프로그램 등 현재 진행하거나 홍보하려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먼저 노출

- 이후 멤버십, F&B, 공간형 웹서비스 등 세종문화회관의 자체 서비스를 소개

- 그 아래에는 새소식, 대관공고, 티켓오픈 등 정보성 콘텐츠가 배치되어 있다. 실제 메인에서도 대관공고와 티켓오픈이

별도 영역으로 제공

- 하단으로 갈수록 알림, 예매안내, 오시는 길, 편의시설 등의 이용 지원 정보

① 프로그램·
주요 행사

② 부가/자체

서비스

③ 세종소식·
티켓오픈·대관
공고 등 정보

④ 알림존
⑤ 이용 관련 

정보



콘텐츠 흐름은 어떠한가?

경험추론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구성되어있다)

- 콘텐츠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사용자가 스크롤하면서 자신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직접 찾아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 특히 프로그램 → 자체 서비스 → 소식 → 티켓오픈 → 대관공고 → 알림처럼 서로 목적이 다른 콘텐츠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정보 간 우선순위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일반 관람객뿐 아니라 대관 이용자 등도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각 사용자 목적에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케팅: 설득

사실분석

- 주요 공연·프로그램을 대형 이미지와 함께 반복적으로 노출한다.

- 2026 세종시즌, 서울아트굿즈페스티벌, 백스테이지 투어, 세종예술아카데미 등 현재 또는 예정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노출

- 티켓오픈 영역에서 앞으로 예매가 시작되는 공연을 별도로 알린다.

- 멤버십 혜택과 이벤트도 메인에서 노출한다. 실제 공연 상세 페이지에서도 세종S멤버십, 얼리버드 등의 할인 혜택이 제공됨.

- 뉴스레터 신청, 이벤트 등의 접점을 제공함.

경험추론

세종문화회관의 마케팅은 단순히 “이 공연을 사세요”보다는,

프로그램 노출 → 관심 유발 → 티켓오픈/혜택 제시 → 예매

라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관심을 실제 이용으로 연결하려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또한 멤버십·뉴스레터·이벤트 등을 통해 한 번 공연을 관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의 콘텐츠를 접하도록 만드는 역할도 한다.

즉 4번에서 정리했던 “관심 → 실제 이용 → 재방문”과 연결된다.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는가?

대관 영역은 실제로 대관시스템 바로가기와 공연장·미술관 등의 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험추론

따라서 세종문화회관의 핵심 CTA는 단순히 “예매하기” 하나로 볼 수 없다.

사이트의 사용자 목적에 따라

    탐색 → 정보 확인 → 예매·신청·문의·대관

등으로 나뉜다.

따라서 CTA를 평가할 때는

"각 사용자에게 필요한 다음 행동이 얼마나 명확하게 제시되는가"

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BRANDING?

사실분석

- 세종문화회관은 단순히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공연·전시·교육·투어·시즌 프로그램·서울시예술단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나의 브랜드 아래 제공하고 있다.

- 메인에서도 2026 세종시즌, Sync Next, 서울아트굿즈페스티벌, 백스테이지 투어,

세종예술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전면에 노출하고 있다.

- 서울시예술단을 별도의 주요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어, 공연장뿐 아니라

  예술 창작과 공연예술을 함께 다루는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한다.

- 공식 디자인 가이드에서도 메인 배너를 단순 기관 홍보보다

  공연·전시·강좌 등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표현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BRANDING?

경험추론

   “공연을 보러 가는 단순한 극장”을 넘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기관"

사용자가 세종문화회관을 이와같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브랜딩 방향으로 보인다.

또한 세종시즌, Sync Next, 서울시예술단, 모든 누구나 등의 여러 프로그램 브랜드를 함께 운영하면서

전통적인 공연장 이미지와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동시에 갖춘 기관으로 인식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줄 정리
   “서울을 대표하는 종합 문화예술 기관이자, 다양한 공연·전시·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으로 표현함

A. 색상

- 전체적으로 밝은 배경을 기반으로 콘텐츠 이미지와 포스터의 색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 따라서 사이트 자체의 강한 색채보다는 각 공연·전시 콘텐츠의 시각적 개성을 전면에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반적 바탕으로는 하얀색과 검은색, 그리고 포인트로 노란색이 사용된다.

→ 문화예술 콘텐츠마다 서로 다른 색과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 이미지

- 공연·전시의 포스터와 사진을 큰 영역에 배치해 문화예술 콘텐츠 자체를 시각적인 중심 요소로 사용한다.

- 특히 메인 Hero에서 여러 행사 이미지가 큰 면적으로 노출되어, 사이트에 들어오자마자 “무엇을 볼 수 있는가”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  세종문화회관이 단순 행정기관이 아니라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디자인으로 표현함

C. 타이포그래피

- 공연명, 일정, 장소, 설명 등의 정보를 이미지와 함께 배치해 프로그램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형 디자인의 성격이 강하다.

- 공식 메인 배너 가이드에서도 헤드카피·공연 제목·공연일·장소와 예매하기/상세보기를 고정적으로 노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감성적인 브랜딩만 강조하기보다는 실제 공연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방향이다.



디자인으로 표현함

E. 레이아웃

- 메인에서 대형 Hero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영역을 이어 붙이는 콘텐츠 중심의 긴 스크롤 구조를 사용한다.

- 상단 메뉴 역시 프로그램, 이용안내, 소식, 시즌프로그램, 서울시예술단, 세종문화회관 등 매우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 따라서 전체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많이 보여주는 것”에 상당한 비중을 둔 레이아웃이

라고 볼 수 있다.



정리



분석 내용을 정리하다

[분석한 내용 정리]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전시·교육 등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문화예술기관이다.

주요 사용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일반 이용자와 시설을 대관하려는 외부 개인·단체이다.

이 웹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시설을 알리고 실제 이용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공연·전시 등의 콘텐츠를 메인에 적극적으로 노출하여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가 한 화면에 많이 배치되어 정보의 우선순위와 사용자 행동이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슬라이드 동안에도 있었지만 다시 짧게 정리하자면: 문제정의는

① 콘텐츠가 너무 많고 서로 다른 목적이 섞여 있음
② 서로 다른 사용자의 목적을 하나의 구조에서 해결해야 함
③ 콘텐츠를 많이 보여주는 방식이 오히려 탐색과 행동의 우선순위를 흐릴 가능성이 있음

레퍼런스 다음페이지부터



세종문화회관 홈페지 문제 3가지



1. 먼저 기준이 되는 기존 문제
핵심 ≠ 콘텐츠 많다는 사실
서로 다른 성격의 콘텐츠가 연속
적으로 배치되어 사용자가 자신
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인, 서로 다른 사용자의 목적을 
하나의 구조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결과(영향)사용자별 다음 행동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Hero에서 서로 다른 4개
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경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발견시키는 
것과 무엇을 먼저 탐색해야 하는
지 알려주는 것이 서로 다른 문
제가 된다는 분석이다. 
정보들 발견 ≠ 무엇을 먼저 탐색

1

2

3

콘텐츠가 너무 많고 서로 다른
목적의 정보가 섞여 있어 정보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서로 다른 사용자의 목적을 하나의 
구조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사용자
별 다음 행동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콘텐츠를 많이 보여주는 방식이 
오히려 탐색과 행동의 우선순위
를 흐릴 가능성이 있다.



레퍼런스(구조참고용)



A. 모두예술극장

모두예술극장은 세종문화회관의 
① 콘텐츠가 많고 서로 다른 목적의 
정보가 섞여 있어 정보의 우선순위
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와 연결하여 참고할 가치가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전시·교육 등
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멤버십, 소
식, 티켓오픈, 대관공고, 알림, 이용
정보 등 서로 목적이 다른 콘텐츠를
하나의 메인 페이지에서 연속적으
로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
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직
접 찾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

참고 요소: 콘텐츠 흐름 및 정보구조 - www.moduarttheater.or.kr

2. 어떤 문제와 연결되는가?

직접적
① 서로 다른 목적의 콘텐츠가 많고 정
보 우선순위가 흐려지는 문제

부가적
② 사용자 목적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
라지는 문제

http://www.moduarttheater.or.kr/
https://www.moduarttheater.or.kr/


A. 모두예술극장
레퍼런스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모두예술극장은 공연 콘텐츠와 공연 일정, 공간 및 대관 관련 정보,

공지 및 기타 콘텐츠를 구분하여 제공한다.

따라서 단순히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노출하기보다

콘텐츠의 성격과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정보를 구분하고, 페이지의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콘텐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각 콘텐츠의 역할을 

구분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쉽게 구성한다는 것이다.

세종문화회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정보를
사용자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콘텐츠의
흐름을 설계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회관은 극장보다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종류가 많고,
일반 관람객과 대관 이용자 등 사용자 목적도 다양하다.
따라서 동일한 메뉴 구조나 화면 구성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공연·전시·교육, 대관, 소식,
이용정보 등의 콘텐츠가 각각 어떤사용자 행동과
연결되는지를 기준으로 정보구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적용가능원리?
콘텐츠의 양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목적과 콘텐츠의 역할에 따라 정보를
구분하고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B. 서울아트마켓
참고 요소: 콘텐츠 흐름 및 정보구조 - www.pams.or.kr

2. 어떤 문제와 연결되는가?
서울아트마켓은 세종문화회관
의 ③ 콘텐츠를 많이 보여주는 
방식이 탐색과 행동의 우선순위
를 흐릴 가능성이 있는 문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세종문화회관의 Hero 영역에서는 서로 다른 
4개의 행사 콘텐츠가 동시에 노출된다. 각 콘텐
츠가 큰 면적을 차지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이 동
일한 수준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추가될 수 있다.

http://www.pams.or.kr/


B. 서울아트마켓
레퍼런스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서울아트마켓은 Hero 영역에서 하나의

주요 메시지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전달하고, 

외의 정보는 별도의 영역에서 구분하여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첫 화면에서 여러 콘텐츠가 동시에 경쟁하기보다 핵심

콘텐츠에 시각적 초점을 집중시키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Hero의 역할을 여러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영역으로 사용하

기보다, 사용자가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핵심 콘텐츠를 전달하고 이

후 다른 콘텐츠를 탐색하도록 연결하는 방식으로 참고할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서울아트마켓의 Hero 구성 자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서울아트마켓과 세종문화회관은 서비스의
목적과 콘텐츠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아트마켓은 특정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전시·교육·대관·소식·멤버십 등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참고해야 하는 것은 하나의 큰 배너라는
시각적 형태가 아니라, Hero에서 정보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만드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Hero에서는 대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그 아래의 프로그램
탐색 영역에서 사용자가 여러 공연·전시·교육
콘텐츠를 비교하고 선택하도록 구성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B. 서울아트마켓
적용가능원리?

Hero에서는 여러 콘텐츠를 동일한 수준으로 경쟁시키기보다 핵심
콘텐츠에 시각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상세한 탐색은 별도의 영역에
서 제공한다.

이를 통해
Hero → 관심 → 프로그램 탐색 → 상세정보 → 예매·신청
과 같은 사용자 행동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다.



C.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참고 요소: 콘텐츠 흐름 및 섹션 기능 - www.gangjin.or.kr

2. 어떤 문제와 연결되는가?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세종문화회관의 ① 콘텐츠가 많고 서로 다른 목적
의 정보가 섞이는 문제와 ② 서로 다른 사용자의 목적을 하나의 구조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다.

확인한 화면에서는 추천, 예약, 소식, SNS, 교통안내 등 서로 다른 기능을
각각의 섹션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www.gangjin.or.kr/


C.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레퍼런스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각 섹션이 서로 다른 정보와 사용자 행동을 담당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는 점이 주요 참고 요소이다.

예를 들어 추천 콘텐츠는 사용자의 발견을 지원하고, 예약 관련 영역은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며, 소식과 SNS는 지속적인 관심과 재방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섹션을 단순한 콘텐츠 묶음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

역이 어떤 사용자 행동을 지원하는지에 따라 기능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세종문화회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개별 섹션의 디자인이나 기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각 섹션에 명확한
목적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세종문화회관 역시 프로그램 탐색,
예매·신청, 대관, 이용정보, 소식 및 이벤트
등 서로 다른 사용자 행동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리뉴얼 과정에서 각 섹션을 설계할 때
단순히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가”보다
“이 섹션에서 사용자가 무엇을 하게 할 것인가”
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용가능원리?
각 섹션에 명확한 사용자 목적과 행동을 부여하고,
서로 다른 목적의 콘텐츠를 기능적으로 구분한다.



정리



2. 세 레퍼런스의 종합 분석
세 레퍼런스는 각각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레퍼런스 주요 참고 요소 연결되는 기존 문제 적용할 핵심 원리

모두예술극장 콘텐츠 흐름·정보구조 ①, ② 사용자 목적과 콘텐츠 역할에 따른 정보 구분

서울아트마켓 Hero·레이아웃 ③ 핵심 콘텐츠에 시각적 우선순위 부여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섹션 기능·콘텐츠 흐름 ①, ② 섹션별 사용자 행동과 기능 명확화

따라서 세 레퍼런스의 공통점은 단순히 콘텐츠를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우선순위와 역할을 구분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한다는 점에 있다.

세종문화회관의 리뉴얼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기존의 다양한 콘텐츠를 무조건 삭제하기보다,

사용자 목적 → 정보 우선순위 → 콘텐츠 배치 → CTA

의 관계를 명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최종적으로 참고할 방향
세 레퍼런스는 각각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5. 최종적으로 참고할 방향
이번 레퍼런스 조사를 통해 세종문화회관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정보의 양보다 정보의 구조를 개선한다
세종문화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무조건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신 사용자 목적과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정보를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② Hero의 역할을 명확하게 한다
Hero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강조하기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전달할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검토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별도의 탐색 영역에서 사용자가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섹션마다 사용자 행동을 명확하게 한다
각 섹션을 단순한 콘텐츠 모음으로 구성하기보다,
발견 → 탐색 → 정보 확인 → 예매·신청 → 이용 → 재방문
이라는 사용자 행동 흐름과 연결하여 설계한다.

④ 사용자 목적에 따른 경로를 명확하게 한다
일반 관람객의 프로그램 탐색·예매·신청과 대관 이용자의 시설 정보 확인·대관 신청은 서로 다른 목적이므로,
동일한 콘텐츠 흐름 안에서 경쟁시키기보다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는 경로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3. 최종적으로 참고할 방향
한 문장으로 정리

세종문화회관 리뉴얼에서는 레퍼런스 사이트의 시각적 형태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 콘텐츠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 목적에 따라
정보를 구분하며 각 섹션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정보구조
와 콘텐츠 흐름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세종문화회관 홈페지 개편 과업을 문제없이 수행해나가자



레퍼런스(디자인참고용)



회관 사이트 분석 -> 문제점 도출 -> 레퍼런스 조사 -> 세종문화회관 사이트 적용가능 방향 정함

이제 할 것은?
IA(정보구조)를 설계할것이다.
- 어떤 정보가 사이트에 필요하고,
- 그 정보를 어떻게 묶고,
- 어떤 순서로 찾아가게 할것인지    정하는것.

A. 구상한 내용을 실제 사이트의 구조로 만드는 단계이다.
B. 메뉴내 항목(GNB)는 IA의 일부이다.
C. IA는 사이트의 전체 정보구조, 메뉴는 그 중에서 사용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안내판
D. IA를 만들면서 이 페이지가 필요하긴한데, 메인 메뉴에서까지 보여줘야 할지는 생각할거리

정보구조설계 임무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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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 설계하기 프롬프트
이 내용을 바탕으로 리뉴얼 사이트의 IA(정보구조)를 설계하려고 한다

[리뉴얼할 사이트]
사이트/브랜드: 세종문화회관
사이트 주소: www.sejongpac.or.kr
주요타깃: A. 문화예술 콘텐츠와 공식 정보를 이용하려는 일반 이용자 / B. 세종문화회관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외부 개인·단체
[웹사이트목적]
A.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 / B. 시설 대관 / C. 지속적인 관계 형성
[기존사이트문제점]
① 서로 다른 목적의 콘텐츠가 많아 정보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함: 세종문화회관 메인 페이지에는 공연·전시·시즌 프로그램 등의 문화예술 콘텐츠뿐만 아니라 멤버십, F&B,소식, 티켓오픈, 대관공고, 알림, 이용정보 등 서로 다른 목적의 콘텐츠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문제는 콘텐츠가 많다는 사실 자체보다, 서로 다른 성격의 정보가 하나의 흐름 안에서 경쟁하면서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직접 찾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② 서로 다른 사용자의 목적을 하나의 구조에서 해결해야 함: 일반 관람객은 공연·전시·교육 등의 콘텐츠를 탐색하고 예매·신청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대관 이용자는 시설 정보를 확인하고 대관을 신청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하나의 메인 화면에서 서로 다른 이용 목적과 CTA가 함께 제공될 경우, 사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다음 행동을 빠르게 판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③ 콘텐츠를 많이 보여주는 방식이 탐색과 행동의 우선순위를 흐릴 가능성이 있음:

③ 콘텐츠를 많이 보여주는 방식이 탐색과 행동의 우선순위를 흐릴 가능성이 있음: 기존 Hero 영역에서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동시에 노출한다.이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떤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여러 프로그램이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하면서 사용자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콘텐츠를 발견시키는 것과 콘텐츠의 탐색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였다.

[레퍼런스 조사 후 적용하기로 한 방향]
기존 레퍼런스 조사에서는 정보구조와 콘텐츠 흐름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도출하였다.
① 정보의 양보다 정보의 구조를 개선기존 콘텐츠를 무조건 삭제하기보다 사용자 목적과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정보를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재설정한다.
② Hero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여러 프로그램을 동일한 수준으로 강조하기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핵심 콘텐츠에 시각적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별도의 탐색 영역에서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섹션별 사용자 행동을 명확하게 설정각 섹션을 단순한 콘텐츠 모음으로 구성하지 않고,발견 → 탐색 → 정보 확인 → 예매·신청 → 이용 → 재방문이라는
사용자 행동 흐름과 연결한다.
④ 사용자 목적에 따른 경로를 명확하게 설정일반 이용자의 프로그램 탐색·예매·신청과 대관 이용자의 시설 정보 확인·대관
신청이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사용자 목적에 따른 진입과 정보 경로를 명확하게 구성한다.

- PDF를 확인 한 후 위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순서를 도와줘

1. 이 사이트에 필요한 콘텐츠를 먼저 정리해줘
2. 비슷한 콘텐츠끼리 그룹으로 묵어줘
3. 각 그룹이 어떤 사용자를 위한 것인지 설명해줘
4. 서로 목적이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가 섞여있다면 하나의 사이트에서 구성하는것이 좋은지, 영역 또는 사이트를 분리하는것이 좋은지 검토해줘
5. 그 결과를 바탕으로 1depth/2depth 혹시 필요하면 3depth 까지 IA를 제안해줘
6. 기존 사이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이렇게 구조 변경했는지 설명해줘
7. 내가 조사한 레퍼런스의 적용 방향이 IA에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줘

단순히 기존사이트의 메뉴를 다시정리하지말고, 
사용자, 웹사이트목적, 기존사이트의 문제점과 레퍼런스 조사결과를 근거로 IA를 제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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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참고용 레퍼런스

NOL 씨어터 대학로
www.noltheater-daehakro.com
선택한 이유: 정보를 배치하는 섹션들이 명확하고 문화예술 카테고리답게 몰입감을 주면서도
메뉴나 클릭 UI 등이 여러군데에 흩어져 있거나 레이아웃 중첩이 많이 없어서 사용자가 본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을 잘 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생각함.
또한 한번의 슬라이드 턴 마다 하나의 메시지만을 히어로에서 잘 강조하고 있는것이 사용자에게 무엇이
세종문화회관이 현재 가장 전달하고픈지 알릴 수 있기에 사용자 행동 유도 관점에서도 좋다고 판단함.

참고하고픈 부분: 비짓 가이드 섹션의 스타일같이 사용자들이 주로 하는 행동으로 쉽게 연계될 수 있는
CTA UI섹션, 하나의 통일된 HERO(히어로) 섹션

http://www.noltheater-daehakro.com/
http://www.noltheater-daehakro.com/
http://www.noltheater-daehak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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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참고용 레퍼런스

구다이글로벌
www.goodai-global.com
선택한 이유: 전반적으로 간결하고 최소화, 미니멀리즘적인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ESG(경영철학 등)등 세종문화회관의 해리티지(역사 및 유산) 혹은 재단 차원의 목표 달성 등
페이지 디자인 스타일로 적용되었을때 핵심적인 특정 데이터 강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됨.
또한 세종문화회관의 아이덴티티 소개 페이지 등 주된 메인페이지는 아니지만
특정 테마의 페이지, 특히 성과나 데이터를 강조하는 페이지에 잘 쓰일 스타일로 보임.

참고하고픈 부분: 타이포그래피 요소의 위치(위계구조), 등.

http://www.goodai-global.com/
http://www.goodai-global.com/
http://www.goodai-global.com/


정보구조설계시안도







메인콘텐츠 및 최상위
네비게이션 메뉴 바



① 이번달의 문화예술 - 핵심 발견
- 화면 하나에 콘텐츠 하나만 노출해 기존 4분할 히어로의 시선 분산 문제를 해결
- 대표 이미지,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소개, 상세보기·예매하기 버튼으로 구성
- 우측에는 현재시간과 다음 티켓오픈 시각을 보여주는 Liquid Glass 보조 영역 배치
- 하단 CTA는 개인예매와 단체·대관으로 분리해 관람객 경로와 대관이용자 경로를 첫 진입부터 나눔

② Quick 예매 - 빠른 탐색·예매
- 좌측 미니 캘린더(오늘 강조, 공연 있는 날짜 표시)와 우측 선택 날짜의 포스터·정보로 구성
- 날짜에 마우스를 올리면 플로팅 프리뷰가 뜨고 오늘 날짜를 우선 노출
- 하단에 전체 프로그램 보기 링크로 다음 섹션과 연결

③ 프로그램 탐색 - 공연·전시·교육·기획/시즌 프로그램 전체 탐색
- 히어로에서 콘텐츠를 하나로 압축한 만큼 다양한 콘텐츠 탐색은 이 섹션이 전담
- 전체·공연·전시·교육·기획시즌 탭으로 필터링하는 카드형 리스트, Today 콘텐츠는 목록 맨 앞에 우선 배치
- 교육을 별도 대형 섹션으로 독립시키지 않고 이 탭 안에 통합해 서로 다른 정보가 경쟁하는 문제를 방지

《메인콘텐츠: 무엇을 보여주는가 → 그것에 따른 다음 행동(CTA)》

• Quick 예매 = 이미 관람 의향이 있는 사람 → 빠르게 찾고 예매
• 프로그램 탐색 =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람 → 여러 프로그램을 비교· 탐색



④ 이용 안내 - 방문·관람·시설 이용 지원
공간안내, 오시는 길·주차, 편의시설, 장애인 이용안내, 관람 유의사항, 고객지원 등 방문과 관람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목적 아래 묶는다.
사용자가 실제 방문이나 관람을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F&B 등 부가적인 시설 정보는 관련 이용정보에서 연
결한다.

⑤ 세종의 소식 & 참여 - 소식 확인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
공지사항, 티켓오픈, 대관공고 등 회관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와 이벤트, 뉴스레터·세종문화N, 멤버십, 후원 등 이용자의 지속적인 관
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함께 구성한다.
다만 모든 콘텐츠를 메인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의 관심과 행동에 따라 필요한 상세 정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세종문화회관 - 기관과 브랜드 이해
기관소개, 서울시예술단, ESG, 정보공개, 협력 및 협찬 등 세종문화회관 자체에 관한 정보를 하나의 영역으로 묶는다.
이 영역은 프로그램 탐색이나 예매와 같은 일반 이용자의 1차 목적과는 구분하여, 회관의 활동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
록 한다.

메인 콘텐츠 구성 원칙
메인에서는 사이트 전체의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주요 목적에 필요한 핵심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각 콘텐츠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와 사용자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결하여 판단한다.

《메인콘텐츠: 무엇을 보여주는가 → 그것에 따른 다음 행동(CTA)》



① 프로그램 - 문화예술 콘텐츠 탐색
공연, 전시, 교육, 기획·시즌 프로그램
일반 관람객이 세종문화회관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탐색하고 비교할 수 있는 주요 진입점이다.

② 대관 - 시설 이용 목적의 진입점
대관안내, 대관시설, 대관일정, 대관절차, 대관신청, 대관문의
대관을 이용하려는 개인·단체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대관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사용자 경로를 제공한다.

③ 이용안내 - 방문·관람 지원
공간안내, 오시는 길·주차, 편의시설, 장애인 이용안내, 관람 유의사항, 고객지원
프로그램 이용 전후에 필요한 공통적인 방문·관람 정보를 제공한다.

④ 소식과 혜택 - 정보 확인 및 관계 형성
공지사항, 이벤트, 뉴스레터·세종문화N, 멤버십
회관의 주요 소식을 확인하고 이벤트·뉴스레터·멤버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관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세종문화회관 - 기관 및 브랜드 정보
기관소개, 서울시예술단, ESG, 정보공개, 협력 및 협찬, 후원
세종문화회관의 기관 정보와 활동, 운영 방향 등을 확인하고 협업과 후원을 할 수 있는 창구이다.

GNB 구성 원칙
사이트의 모든 정보를 메인 메뉴에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주요 목적과 정보 탐색 경로를 기준으로 최상위 메뉴를 구성한다.
IA에 필요한 페이지와 GNB에서 직접 접근해야 하는 페이지는 구분한다.

《네비게이션 정하기(GNB) (최상위 메뉴바)》

최상위 메뉴바 안에서 보여줄 것이 있고, 메인페이지에서 바로 보여줄 것이 있다.



WebGL↑
Interactive

https://youtu.be/8ucoskmA1yg?si=Dzr7-EQP1A7uqqOH


WebGL↑
Interactive

GNB는 이것이다(최상위메뉴바)
메인콘텐츠는 이것이다(메인페이지 구성요소들)
*참고로 채용은 공지사항 페이지 내부의 채용 공고 누르면 나온다*

GNB는 1 뎁스고, 그 아래 GNB 메뉴들은(sub) 2 뎁스들이다.
서브 메뉴 아래의 여러가지것들은 이제 더 깊숙히 있느냐에 따라 뎁스가 깊어진다

https://youtu.be/8ucoskmA1yg?si=Dzr7-EQP1A7uqqOH


디자인을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들
인터네트링크

인터네트링크

인터네트링크

인터네트링크

인터네트링크

인터네트링크

인터네트링크

인터네트링크
인터네트링크

인터네트링크

인터네트링크

인터네트링크

인터네트링크

인터네트링크

인터네트링크

인터네트링크
인터네트링크

인터네트링크

WebGL 기반 스크롤 인터랙션
커스텀 포인트 커서 효과
리퀴드글래스(Liquid Glass)
감각적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사이트 사용흐름전개(UX)

중요

https://www.gdweb.co.kr/sub/view.asp?Txt_fgbn=5&str_no=27294
https://www.gdweb.co.kr/sub/view.asp?Txt_fgbn=5&str_no=27269
https://www.gdweb.co.kr/sub/view.asp?Txt_fgbn=5&str_no=27341
https://www.gdweb.co.kr/sub/view.asp?Txt_fgbn=5&str_no=26937
https://www.gdweb.co.kr/sub/view.asp?Txt_fgbn=5&str_no=27060
https://www.gdweb.co.kr/sub/view.asp?Txt_fgbn=5&str_no=27119
https://www.gdweb.co.kr/sub/view.asp?Txt_fgbn=5&str_no=27148
https://www.gdweb.co.kr/sub/view.asp?Txt_fgbn=5&str_no=27108
https://www.gdweb.co.kr/sub/view.asp?Txt_fgbn=5&str_no=27281


디자인 레퍼런스 찾기
(각 여섯개 메인콘텐츠들은 자기와 같은 결의 서브페이지로 이끌
어갈 힘이 있어야 한다.ex: 여섯째 메인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세종문화회관> 혹은 그 산하 서브페이지에 보는이로 하여금 접근 
가능토록 하는 CTA적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메인콘텐츠 레퍼런스

① 이번달의 문화예술 - 핵심 발견

단일 히어로 슬라이드 배너 레퍼런스 디자인
1. (한국교통대, 생동감 넘치는 동영상 단일 히어로)
2. (원강금속, 좌측의 ‘NEXT >’눌러야 넘어가는 수동 전환 인터랙션
3. (우리은행 소개, 생동감있는 홍보 동영상 단일 히어로, 히어로 자체에 Radius 가 적용되어 있고 GNB 섹션과의   

매치가 조화로워보임)
4. (엠넷 플러스, 한번에 하나만 보여주는 히어로 슬라이드 배너, 양측면에서 전후의 배너를 살짝 보여주며 사용자에

게 다음 배너(정보)가 있다는 것을 어필하며 기대감 불러오는듯. 배너의 세로 종단 길이가 괜찮게 짧아 과도한 화
면 차지 안하는 듯.)

5. (우리은행 OpenAPI 이음, 슬라이드 인터랙션 없는 단일 히어로,

다만 레이어상으로 히어로 위에 제목과 스퀘어 버튼 요소들 3개 있고, 3개의 사각형들을 누르면
클로징-인&페이드-인 방식으로 전환 인터랙션이 일어난다. 이것이 신선한 전환으로 보였고,
또한 저 3개의 사각형 자리에 예매하기 및 시간정보를 보여주는 정보안내 요소로 활용이 가능할수도)

6. (뷰웰의원, 한번에 하나씩만 보여주는 단일 슬라이드
배너 히어로(가 3개있다. 동시에 작동. 수동 클릭으로 전환되며, 각각 서로 다른 이미지(정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몇가지 배너 섹션에는 제목 등 텍스트 요소도 있어보인다. 이것을 프로그램 정보와 티켓오픈 시간 등
정보안내 섹션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을듯. 히어로는 하나인데 배너 섹션은 3개) 

7.    (CJ 4D PLEX,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diverse entertainment’)

메인콘텐츠             CTA

https://ktiec.ut.ac.kr/
http://www.wonkangmetal.co.kr/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bp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bp
https://www.mnetplus.world/ko
https://www.mnetplus.world/ko
https://baas.wooribank.com/biz/main
https://baas.wooribank.com/biz/main
https://baas.wooribank.com/biz/main
https://beauwell.kr/
https://www.cj4dplex.com/


메인콘텐츠 레퍼런스

① 이번달의 문화예술 - 핵심 발견

단일 히어로 슬라이드 배너 레퍼런스 디자인
8. (대한민국 청와대, 히어로 및 히어로의 우측 사이드 패널 성격의 UI 등. 이 섹션이 다음을 잘 구현할 수 있을 거라 판
단했다. <<- 우측에는 현재시간과 다음 티켓오픈 시각을 보여주는 Liquid Glass 보조 영역 배치>>)
9. (노랑풍선, ‘중국·홍콩·대만 단독특가,최대 25% 즉시할인!’, ‘노랑풍선 감사 페스티벌 OPEN!’ 섹션 등. 티켓오픈 
등 타임인포(시간)정보,  기타 뭐 현재 Hot 한 정보나 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을 표시하기 좋아 보인다.)

메인콘텐츠             CTA

https://www.president.go.kr/
https://www.president.go.kr/
https://www.ybtour.co.kr/


메인콘텐츠 레퍼런스

② Quick 예매 - 빠른 탐색· 예매

캘린더(선택 일자의 정보를 나란히 보여주는)
1. (몽키트래블, 위계는 다르지만 그래도 캘린더 요소가 존재, 상당히 변형하여 참고해야 할듯.)
2. (인덕대학교, ‘학사일정’ 페이지에 캘린더들이 존재(월별로). 가로로 긴 카드형태, 좌측 캘린더 우측 정보(텍스트만). 
일자를 선택하면 호버적인 요소가 나오며 그 안에서 일자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보여줌. 일정을 보고 빠른 예매를 하는
데에 잘 쓸 수 있을듯 하나, 배치와 전체적 골격을 제외하곤 편집을 거쳐야 활용할만할듯 보임.)
3. (SBS 골프, ‘응원선수 투표하기’ 과 ‘KLPGA 리더보드’ 섹션. 전체적으로 (미니) 캘린더로 일정을 빠르게 확인하
고 최단에, 빠르게 예매를 및 빠른탐색을 유도할수 있을 섹션 UI로 보임. ‘투표하러 가기>’ 등 명확한 자체 CTA 가 있
고, 섹션 내부 배치 및 구성요소의 편집을 거쳐, 이 메인콘텐츠 섹션에 잘 활용할 수 있어 보임.)
4. (춘천시의회, ‘의사일정’ 이 섹션의 구조를 일부 참고할수도 있을 듯)
5.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예약유형’ 아래의 <날짜선택> 섹션 UI. <전남음악창작소 대연습실> 등 프로그램 정보안내 
텍스트&미디어 등이 있는 카드의 배치를 이 섹션 UI와 함께하게 하고, 디자인을 조금 더 Radius 둥글고 부드럽게 하
는등 꽤 수정하고 다듬으면 본 두번째 메인콘텐츠를 잘 제작하고 구성할 수 있을 듯.) 
6. (아트빌라스, ‘Special Offers 스페셜 오퍼’ 섹션. 주요 3개의 프로그램(상품)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보기(CTA
적임) UI도 있음. “Quick” 한 경험(UX)를 보장해야한다는 이 두번째 메인콘텐츠 섹션의 소명과 역할을 잘 나타내고 
진행할 섹션 UI로 보임.)

메인콘텐츠      CTA

https://www.monkeytravel.com/th/ko/golf/golf/product/product_detail.php?product_id=1076735660&checkInDate=2026-09-05
https://www.induk.ac.kr/KR/cms/FrCmnCon/index.do?MENU_ID=1040&CONTENTS_NO=1#;
https://golf.sbs.co.kr/
https://golf.sbs.co.kr/
https://council.chuncheon.go.kr/basic/main.do
https://www.gangjin.or.kr/prog/fclt/gctf/sub03_01/mf/view.do?fcltNo=1
https://www.lottehotel.com/resort-artvillas/ko


메인콘텐츠 레퍼런스

③ 프로그램 탐색 - 공연· 전시· 교육· 기획/시즌 프로그램 전체 탐색

카드형 섹션(좌우로 사용자가 슬라이딩 조작 가능하게, 섹션 상단에 각 목록의 버튼 존재)
1. (뉴오리진, 다양한 세로 배너들이 존재, 한번에 여러가지를 보여줌. 레이어상 위로 은은한 검은 그라디언트, 섹션 하 
단에 세로배너 넘김에 따라 우측으로 차오르는 프로그래스바 요소. 히어로에 위치함. 또는 뉴오리진 사이트의 ‘연령대 
별 맞춤상품‘ 섹션같이 디자인 해도 괜찮을 듯, 혹은 이 둘이 믹스한 디자인을 해도 좋을 듯.)
2.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끄는, 미래를 만나다’ 인 섹션. 참고 가치 있어보임. 스크롤 다운.)
3.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전시, 행사, 프로그램, 캠페인 안내, Tip 등 이러한 정보안내에 특화된 섹션으로 보임. ‘네
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최신 소식을 확인하세요’ 부분.)
4. (그린카, ‘그린카가 전하는 최신 뉴스를 만나보세요’ 섹션. 소식 제공용. 단순 심플의 미학.)
5. (Melius, ‘One subscription. Every image & video model.’ 섹션과 그 바로 위의 섹션. 위는 꽤 수정, 
아래는 조금만 손보면 고급스러면서도 전체 행사를 탐색하는데 꽤 나쁘지 않을 섹션 UI로 보임.)
6. (노랑풍선, 히어로에 위치한 세로 배너 슬라이드 히어로)

메인콘텐츠         CTA

https://neworigin.co.kr/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main/mainRecommend
https://www.ncloud.com/
https://www.ncloud.com/
https://www.ncloud.com/
https://www.greencar.co.kr/
https://www.melius.com/
https://www.ybtour.co.kr/


메인콘텐츠 레퍼런스

④ 이용 안내 - 방문· 관람· 시설 이용 지원

여러 비슷한 성격의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접근(보는것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UI
1. (이와이드플러스, ‘eWIDEPLUS AI Platform & Services’ 섹션 참고. 사각형 내부에 제목 등 여러 텍스트와 
미디어 위치 자리. 미디어 자리에 지도 화면이나 약도를 넣고, 아래 CTA 버튼을 수정해서 쓰는 등이 가능할듯. 미디어 
자리 위치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요소를 배치하거나 CTA 버튼을 기존 활용 및 추가해서 이 섹션의 활용이 가능할듯.)
2. (인덕대학교, ‘INDUK IN’ 섹션. 잘 편집하고 오마주 해서 이용 안내(이용정보) 제공인 본연의 임무를 잘 다 할 수 
있을 섹션 UI로 보인다.)
3. (더라운지, ‘편안한 여행의 시작, 공항라운지’ 섹션. 이 섹션을 구성하는 요소의 형태를 다른 것으로 하거나(미디어
<-> 텍스트), 해시태그 요소를 CTA적 버튼 요소로 하는 등 조금의 작업을 거치면 빠르게 이용관련정보를 볼수 있는 
UI 섹션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4. (노랑풍선, ‘Yellow Series’ 섹션. 2x2 즉 전체적인 섹션의 모습이 위, 아래 각각 2개 카드인 형태이며, 각 4개 
개별 카드에 호버시 카드가 뒤집어지는 부드러운 전환 인터랙션으로 핵심적인 짧은 정보가 보이며 그 안에 상세하게 
볼수있도록 하는 CTA 성격의 버튼이 있다. 이러한 것은 보는이에게 소소한 재미와 좋은 경험(UX)를 선사하며 더 깊
게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CTA적인))
5. (아트빌라스, ‘REWARDS Member Benefits’ 섹션. 정적인 카드들이 가로로 길게 모인 카드바 형태이며 비
슷한 류의 정보들을 하나 섹션으로 나타내기가 좋을것으로 보인다. 참고 가치 있을것으로 보인다.)

메인콘텐츠     CTA

https://www.ewideplus.com/
https://www.induk.ac.kr/KR/index.do
https://theloungemembers.com/renew/
https://www.ybtour.co.kr/
https://www.lottehotel.com/resort-artvillas/ko


메인콘텐츠 레퍼런스

⑤ 세종의 소식 & 참여 - 소식 확인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

소식 확인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의 소임을 다하는 섹션 UI. 컨텐츠에 접근할수 있도록 하는.
1. (뉴버드 NEWBIRD, ‘NEWBIRD의 다양한 소식’ 섹션. 이 섹션은 아티클(글)들의 목록뷰이다. 좌측에 썸네일이 
부드럽게 떠다니고, 유동적이고 부드러운 인터랙션이 인상적임. 조금만 손보면 소식 및 아티클 등 컨텐츠들 보기 중 리
스트뷰 섹션 UI로 쓸수 있을듯.)
2. (포스코플로우, ‘Media Hub’ 이 섹션. 뉴버드에서 찾은 섹션과 달리 상대적으로 공적이고 차분한 레이아웃과 요소 
디자인의 섹션. 포스코 사이트에서 쓰이고 있는대로 보도자료 및 채용공고 및 기타 공지 등 공적성격이 상대적으로 강
한 소식 알리기 용도에 오마주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NHN 클라우드, ‘주요 솔루션’ 혹은(및) ‘고객 사례’ 섹션. 보도자료 및 뉴스레터 미리보기 등 세종문화회관의 소식
을 종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만한 UI 섹션으로 보임. 서브 페이지 등으로 이끌수 있을 능력이 되는 UI 섹션으로 보
임.(CTA적이다 )
4. (월드비전 글로벌 6K, ‘Pictures Of Global 6K’ 섹션. 세종문화회관의 몇가지 주요(최근) 사건(이벤트)들을 미
디어 중심적으로 확연하게 보여줌. 그러므로 뇌리에 이미지들이 깊게 각인되게 할 수 있을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미지 효과적 각인(물리적인 이미지 자체이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많이를 하는구나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인식함(이미지) 등.)
5. (KaKaoBank answer, ‘놓치면 아쉬운 시리즈’ 섹션. 같은 범주, 큰 범주에서 “모두 세종문화회관의 소식“ 이지
만 이 UI 섹션은 같은 소식이지만 3개로 늬앙스 등에 따라 잘 분류함. 또한 섹션 UI 내부의 배치 구조 및 위계 질서가 
명확하고, 선명 깔끔하며 좋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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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bird.co.kr/
https://newbird.co.kr/
https://www.poscoflow.com/kr/
https://www.nhncloud.com/kr
https://www.nhncloud.com/kr
https://www.nhncloud.com/kr
https://global6kforwater.com/
https://global6kforwater.com/
https://global6kforwater.com/
https://blog.kakaobank.com/home
https://blog.kakaobank.com/home


메인콘텐츠 레퍼런스

⑥ 세종문화회관 - 기관과 브랜드 이해

본 회관의 지향점, 아이덴티티, 전하고자 하는 감성과 느낌을 제대로 담아야 하는, 가장 브랜딩 중요한 UI임.
1. (토스임팩트, 본 사이트는 토스의 여정과 서비스적 사명(ESG느낌)을 담은 사이트임. ‘토스가 만들어 온
금융의 기준’ 텍스트 아래의 섹션은 카드 형태로, 3가지의 텍스트들이 각각의 모서리에 위치해있으며 토스가 전달하고
픈 메시지를 짧게 핵심을 보여주고있음. (길고 지루하고 도표를 해석해야하는 단일 ESG 페이지가 아닌) 또한 그 아래
에는 많은 미니 카드 슬라이드들이 있으며 클릭하거나 드래그 해서 카드를 변경, 카드를 볼수 있음. 이러한 섹션을 세종
문화회관의 고유한 서사를 알리는데 쓰기 좋을것으로 보임. 한마디로 서사를 알리는데 탁월. (미디어 추가 등 보완조치 
당연필요)
2. (포스코플로우, ‘세계 곳곳에서 가치를 연결합니다.’ 섹션같이 웅장한 실사적 동영상 배경에 수치를 미디어와 함께 
강조하는, 또한 각각의 수치가 표시되는 요소에 마우스를 호버하면 요소의 미디어가 요소를 전부 차지하며 성과 및 수
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섹션은 사회공헌(ESG쪽 느낌)이나 이용객 만족도 수치 등 <수치>를 강조하
는데에 탁월할 섹션(UI)로 보임.)
3. (SK hynix Talent Hub, ‘끊임없이 도전하며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갈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즐거운 도전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됩니다.’ 등이 섹션. 이 두 섹션들은 메인콘텐츠 섹션 중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여
섯번째 섹션의 목적인 기관과 브랜드 이해라는 목적을 잘 해낼(보는이에게 전달) 섹션 UI로 보임.) 길지않은 핵심적인 
메시지로(Hooking) 보는 이의 이목을 끄는데 좋아보이며 서브 페이지로 이끌어갈 CTA를 잘 배치하기도 최적화되
어 있어 보임. 즉 보는이로 하여금 궁금하게 하여 이 여섯번째 섹션과 같은 결의 서브 페이지로 이끌어갈 힘이 있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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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ss.im/impact
https://www.poscoflow.com/kr/
https://talent.skhynix.com/hub/ko/home
https://talent.skhynix.com/hub/ko/home
https://talent.skhynix.com/hub/ko/home


메인콘텐츠 레퍼런스

⑥ 세종문화회관 - 기관과 브랜드 이해

본 회관의 지향점, 아이덴티티, 전하고자 하는 감성과 느낌을 제대로 담아야 하는, 가장 브랜딩 중요한 UI임.
4. (핀사이트랩스, ‘Architecture of Wealth’ 섹션. 세종문회회관이 지니고 또 주창하고 있는 가치 및 철학적인 
것들을 시각화하여, 또한 구조계층적 다이어그램(그래픽, 도표 등) 으로 표현한다면 보는이로 하여금 세종문화회관이 
무엇을 중히 여기는지 빠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5. (대한민국 청와대, ‘국정비전’, ‘123대 국정과제‘ 섹션을 잘 수정하고 활용한다면 세종문화회관의 목표 및 과업 과
제에 대해 홍보하는데 좋을 것. 또한 자세히보기 등 CTA적 요소들을 추가 및 기존요소 개선을 통해 관련있는 서브 사
이트로 방문하겠금 유도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 (GC녹십자, 사이트 전체는 이 여섯째 콘텐츠와 관련있는 서브 페이지 자체를 만들때 오마주 하는 등 상당히 활용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이고, ‘ESG’, ‘Newsroom’, ‘Contact us’ 등은 이 여섯번째 컨텐츠를 만들때에도 상당히 참
고할 수 있을것으로 보임. 특히 레이아웃이 깔끔 선명.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각인하는데 좋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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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insightlabs.co.kr/
https://www.president.go.kr/national-vision
https://www.president.go.kr/national-vision
https://www.gcbiopharma.com/ko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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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추가적인 레퍼런스 <리뉴얼해서 만들어질 사이트에 있으면 좋을듯한 효과 및 인터랙션 아이디어>

Ⓐ 번외) 추가적인 레퍼런스

사이트를 디자인(만드는 전과정을 이하 <디자인>이라 명명한다.)하는데에 적용하면 좋을듯한
각종 디자인 아이디어 등
1. (핀사이트랩스, ‘경험이 설계의 차이를 만듭니다’ 섹션. 이 섹션이 등장하고 계속 스크롤다운하면 길고 얇은 직선이 
세로 높이가 넓어지며 마치 창문, 하늘이 열리는듯한 효과를 보여준다. 애초 이 직선 안에는 그래픽 등 또 다른것이 보
이지 않은채 있었고, 스크롤다운 하면서 안에 있는것들이 보이는 것이다. 사이트를 접속할 때에 이러한 효과가 나오고 
직선이 직사각형이 되면서 그 안에 사이트 최상단(히어로)부터 보이게 하는것이다. 보는이로 하여금 사이트 초입부터 
몰입감을 줄수가 있다. 다만 지나치게 효과 진행시간이 길면 체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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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맵, IA 등 작업물 모음

기존사이트분석(스튜디오카일): https://studiokyle.kr/main/index.php
<분석내용정리 PDF> 링크

리뉴얼사이트 분석(세종문화회관): https://www.sejongpac.or.kr/portal/main/main.do
메인콘텐츠순서: 본 문서 p45
사이트맵(네비게이션): 링크
와이어프레임: 링크

피그마 실습:
<컴포넌트> 링크
<버거킹 로그인 디자인> 링크
<Layout & Grid> 링크

ChatGPT
<프로젝트> 링크

https://studiokyle.kr/main/index.php
https://studiokyle.kr/main/index.php
https://chatgpt.com/g/g-p-6a86509e3984819183e717d88ae7c868-ihose-webkontenceu-silmuyangseong-webseobiseu-gihoeg-dijain-peobeulrising-ihose-webchat/shared/c/6ab31e1c-cc1c-83ee-93d3-5182ea03852c?owner_user_id=user-eVDkR6xbVQyVZAtRVBVsfnko
https://www.sejongpac.or.kr/portal/main/main.do
https://www.figma.com/board/zfSYLSrl68L2yzff3rveZG/%EC%99%80%EC%9D%B4%EC%96%B4%ED%94%84%EB%A0%88%EC%9E%84-%EC%8B%A4%EC%8A%B5?node-id=0-1&t=JCnM0RLXUHdkzdeJ-1
https://www.figma.com/board/zfSYLSrl68L2yzff3rveZG/%EC%99%80%EC%9D%B4%EC%96%B4%ED%94%84%EB%A0%88%EC%9E%84-%EC%8B%A4%EC%8A%B5?node-id=0-1&t=JCnM0RLXUHdkzdeJ-1
https://www.figma.com/design/jyY3Q9JJUevEJFEsEokE4p/%EC%BB%B4%ED%8F%AC%EB%84%8C%ED%8A%B8---Figma-Feature-Practice?node-id=0-1&t=XTwTECN1sIlIKC1G-1
https://www.figma.com/design/zV7W4fwibxHei8zJwqJwWe/%EB%B2%84%EA%B1%B0%ED%82%B9-%EB%A1%9C%EA%B7%B8%EC%9D%B8-%EB%94%94%EC%9E%90%EC%9D%B8?node-id=0-1&t=pHJVRe3OmoHXDBl7-1
https://www.figma.com/design/EBNZKYYKoo8JnNzoreStPT/Layout---Grid?node-id=0-1&t=qcxX8HVF11M6mPx0-1
https://chatgpt.com/g/g-p-6a86509e3984819183e717d88ae7c868-ihose-webkontenceu-silmuyangseong-webseobiseu-gihoeg-dijain-peobeulrising-ihose-webchat/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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